
[성명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선고 철회를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올곧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하나님에게는 차별도, 위선도 없으시다.” 

(여성시편 92편 15절)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성소수자를 축
복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하였다. 목사가 약자의 편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이 왜 출교의 이
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랑
의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며 위선도 없으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존재를 누가 감히 차별과 혐오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곁을 내준 목회자에게 출교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
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
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마 25:40) 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뜻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약한 자, 차별과 혐
오를 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소외된 소수자를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결정은 이러한 예수 정신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목사
를 오히려 교단의 이름으로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자행한 것이다.

1980년에 출발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차별과 불공정의 세상
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성과 약자들의 존엄성 회복, 사회와 교회의 민주화,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 운동의 전개와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누구도 차별과 불의를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배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함께 달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권력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힌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성소수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동환 목사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
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는 예수 정신에 위배한 것을 회개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선고를 즉각 철회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선고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고 사죄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적 돌봄과 실천의 길로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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